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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의 ㉠에 들어갈 말을 초성을 참고하여 쓰세요.

몽골의 침입

ㅅ ㅂ ㅊ

고려 시대의 

㉠ 에 대해 

말해 볼까요?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어요. 

원래는 최씨 

무신 정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병사들이었어요.

진도와 탐라로 

근거지를 옮기며 

싸웠어요.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1차 침입이 시작됐어요.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맞섰어요.  

고려는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군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싸운 덕분이에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맞서려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

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

서 많은 사람이 옮겨 올 수 있었고 세금이나 각종 물건을 옮겨 오

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육지와 강화도 사이의 물살은 무척 빠르고 

갯벌도 넓어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바

다에서 먼 곳에서 발전한 나라여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싸우는 일에 약했습니다. 

몽골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아니야!

너희가 

그랬지?

위아래가 

있겠는가?
나라가 

위기인데

고려도 물자 

바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소? 음….

기회다!

통일을 이룬 몽골은 고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 몽골：북쪽의 유목 민족으로 칭기즈 칸이

부족을 통일한 후 세력이 강해졌다.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여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했어요.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문화재도 이때 불타 버렸어요.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훗

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되어 마

지막까지 몽골과 싸웠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왕

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몽골에게 굴복

하는 것이라고 여겨 반대하면서 진도와 탐라(제

주)로 옮겨 다니며 저항했습니다.  

으윽…,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삼별초, 너희도 그…

그만 해. 명령이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몽골 침입로

 삼별초의 이동

 삼별초의 항전



몽골의	침입

   몽골의 1차 침입：몽골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의 도읍지 변경：몽골의 1차 침입 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오랜 전쟁 과정에서의 피해：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어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려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 등의 문화재가 사라졌다. 

개경	복귀와	삼별초의	항쟁

  개경으로의 복귀：고려 왕과 일부 신하가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삼별초의 항쟁：삼별초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표, 틀리면 × 표 하세요.

⑴ 통일을 이룬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 )

⑵  몽골은 고려의 강동 6주를 빼앗기 위해 1차로 침입하였다. ( )

⑶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버렸다. ( )

 ~  를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삼별초의 저항  왕과 일부 신하의 개경 복귀  강화도로 도읍 변경

다음 깨비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 고쳐 쓰세요.   

고려가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에 머물렀던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대. 일단 ㉠ 강화

도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무르기 좋았어. 그리고 ㉡ 강화도는 육

지와 아주 멀어. ㉢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물살은 아주 거세지. 그러니 몽골이 바닷길로 

오기는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 몽골은 원래 바다에서 전투하는 것에 약했다고 해. 그

러니 고려가 강화도를 근거지로 몽골과 싸운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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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의 ㉠에 들어갈 말을 초성을 참고하여 쓰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몽골의 침입

ㅅ ㅂ ㅊ 삼별초 

고려 시대의 

㉠ 에 대해 

말해 볼까요?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어요. 

원래는 최씨 

무신 정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병사들이었어요.

진도와 탐라로 

근거지를 옮기며 

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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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1차 침입이 시작됐어요.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맞섰어요.  

고려는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군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싸운 덕분이에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맞서려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

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

서 많은 사람이 옮겨 올 수 있었고 세금이나 각종 물건을 옮겨 오

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육지와 강화도 사이의 물살은 무척 빠르고 

갯벌도 넓어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바

다에서 먼 곳에서 발전한 나라여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싸우는 일에 약했습니다. 

몽골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아니야!

너희가 

그랬지?

위아래가 

있겠는가?
나라가 

위기인데

고려도 물자 

바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소? 음….

기회다!

통일을 이룬 몽골은 고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 몽골：북쪽의 유목 민족으로 칭기즈 칸이 

부족을 통일한 후 세력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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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여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했어요.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문화재도 이때 불타 버렸어요.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훗

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되어 마

지막까지 몽골과 싸웠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왕

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몽골에게 굴복

하는 것이라고 여겨 반대하면서 진도와 탐라(제

주)로 옮겨 다니며 저항했습니다.  

으윽…,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삼별초, 너희도 그… 

그만 해. 명령이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몽골 침입로

 삼별초의 이동

 삼별초의 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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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침입

   몽골의 1차 침입：몽골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의 도읍지 변경：몽골의 1차 침입 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오랜 전쟁 과정에서의 피해：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어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려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 등의 문화재가 사라졌다. 

	 개경	복귀와	삼별초의	항쟁

   개경으로의 복귀：고려 왕과 일부 신하가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삼별초의 항쟁：삼별초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정답 확인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표, 틀리면 × 표 하세요.

⑴ 통일을 이룬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 ◯ )

⑵  몽골은 고려의 강동 6주를 빼앗기 위해 1차로 침입하였다. ( × )

⑶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버렸다. ( ◯ )

 ~  를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삼별초의 저항  왕과 일부 신하의 개경 복귀  강화도로 도읍 변경

 ㉡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워.

다음 깨비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 고쳐 쓰세요.   

고려가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에 머물렀던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대. 일단 ㉠ 강화

도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무르기 좋았어. 그리고 ㉡ 강화도는 육

지와 아주 멀어. ㉢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물살은 아주 거세지. 그러니 몽골이 바닷길로 

오기는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 몽골은 원래 바다에서 전투하는 것에 약했다고 해. 그

러니 고려가 강화도를 근거지로 몽골과 싸운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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